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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과 제도개악 저지를 위한�양대노총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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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별/수시로 분산 제공되었던 각종 상담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한 곳에서 상담할 수 있는 「생활상담 통합플랫폼」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운영시기 : 2022. 6.30(목) ~�○ 신청경로 : Kate > KT119�○ 상담분야


분야�
상담내용�
�
생활�법률�
민・형사일반/주택・임대차/교통사고/손해배상・구제/가사 등 법률적 문제 상담�
�
재무�세무�설계�
ㅇ 금융・연금자산관리, 주택구입 등�   부동산 투자/매매상담�ㅇ 상속・증여・양도・종합소득세 절세 등�   세금관리 등�
�
부채�상담�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관리 개인상담�
�
심리�상담�
직장・개인생활 관련 대인관계, 스트레스관리 등 1:1 맞춤 심리지원서비스�
�
자녀�입시�상담�
ㅇ 고3자녀 대상 입시 전략 컨설팅�- 1:1 서류/모의고사 분석, 목표대학 진단, 개인 리포트 제공 등(시범운영 후 확대검토)�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28일 오후 2시,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개악 저지를 위한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을 시도를 규탄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결의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매해 6월이면 다가오는 최저임금 투쟁이지만 올해 최저임금 투쟁은 윤석열 정부와의 첫 싸움이자, 앞으로 5년간 노동의 생존이 걸려있는 싸움”이라며 “올해 최임투쟁에서 밀린다면, 노동시간은 무한대로 늘어나고 임금은 속절없이 삭감되는 무한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의 업종별 차등적용 시도는 그 예고편에 불과했다” 라며 “노동시장개혁 추진계획과 공공부문에 대한 마녀 사냥식 공세, 중대재해 처벌법의 약화 등 노동 기본권을 무력화 시키는 시도에 굽힘 없이 당당하게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한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7일부터 최저임금 제도 개악 분쇄와 대폭 인상을 위한 천막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조합원 생활상담 통합플랫폼 운영안내�생활법률, 재무/세무설계, 부채상담 등 통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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